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인가?

- 오영교

스웨덴의 전문가 ‘폴켄마르크'는 물의 사용 가능량이 연간 1인당 1000톤 이하이면 물 기근 국가로, 1700톤 이하이면 물 압박

국가(물 부족국가)로 분류해야 한다고 정의 하였다. 이런 정의의 근거는 약간의 육식을 하는 1인의 영양섭취에 필요한 1년치 식

량재배에 필요한 문이 약 1100톤 이라는 계산에 의한 것이다. 

한국은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인 973㎜보다 많은 1283㎜이지만, 국토의 70% 정도가 급경사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강수량

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림으로써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가는 한편,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

균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 행동 연구소(PAI)"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PAI는 UN 산하 기구로 알

려진 것과는 달리 미국의 사설 연구소 이며, 2006년 “세계 물 포럼”에서 발표한 각국의 물 빈곤지수(WPI；Water Poverty 

Index)에 따르면, 147개국 중 43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1. 자원으로써의 물

석유나 석탄 같은 광물 자원은 일정량을 채취하고 나면 고갈되어 버리지만, 이와 다르게 물은 지구 생태계 내에서 계속 순환한

다는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자원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물이 갖는 몇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광물 자원과 같은 상품성이나 희소성을 주장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특성은 공

공재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첫째, 물은 계속 순환한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강과 바다는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며, 이로 인하여 비나 눈, 안개

의 형태로 다시 지표로 나려와 강을 이루며,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순환의 고리를 갖는다. 

   둘째, 물은 측정이 불가능 하다. 주변의 토양이나 지하 곳곳에 스며들어 주변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매장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광물 자원과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셋째, 물은 생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지구와 인간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이 없으면 지구상의 어떠

한 생물도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 

   넷째, 바닷물에서 탈염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무한정의 담수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물은 사용된 후에도 그 근원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바다에서 얻는 물이라면 그 근원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지 모르나, 지하수에서 과도한 양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지하 공간 

내에 빈 공간이 생겨 지반 침하 등의 지형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규모가 작은 강일 경우에는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외국사례 : 중동국가에서 일어나는 물 분쟁-공통적으로 발생 

       (국경을 가로지르는 지하 대수층 또는 강물의 의 취수 또는 사용문제)

   - 국내사례 : 시,도 경계를 지나는 강의 사용과 연관이 있을 것임.(상수도 취수 및 폐수 방류 문제)

2. 사용 가능한 물과 사용 불가능한 물

   

보통 흐르는 물을 재생 가능한 수자원 이라고 말한다. 이때에 호수나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물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를 ‘보유

랑’ 이라고 한다. 

흐르는 물의 양을 ‘유량’ 이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보유량’ 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보유량’ 은 우리가 언제나 꺼내

어 쓸 수 있는 물의 양 이므로 ‘유량’ 이 많다 하여 꼭 보유량도 많은 의미는 아닌 것 이다. 

보유량은 주변 지형이나 환경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산악 지형과 특정 시기에 집

중되는 강수 특성으로 안하여 유량과 보유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며,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로 도시 주변 지하수원의 고갈 

및 오염으로 실질적인 보유랑은 더 작다. 

   - 수자원 총량 (하천 유출량 + 손실량) 에 대한 연도별 통계자료 파악 필요. : 유량

   - 이용량에 대한 통계자료 필요. ; 보유량

   - 수자원 공사 자료 검색



3. 물의 이용.

물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수원 안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상수원 바깥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상수원 :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을 제공하기 위한 취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을 말한다. 즉, 식

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공급원이다. 크게는 지표수와 지하수로 분류한다.) 

상수원 안에서 사용 한다는 것은 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물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수원 바깥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취수하는 장소와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옮기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다. 

상수원 바깥에서 사용할 때 채취한 물의 일부는 다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채취량과 소비량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채취한 

만큼 소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물을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발전소의 냉각이나 터빈을 돌기기 위하

여 담수를 끌어다 쓰지만, 실제 사용하여 없어지는 양은 없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 보내게 된다. 바다로 흘러 보낸 물은 모두 

쓸 수 없어지게 된 물이므로 실제 소비한 물은 0 이지만 최종 소비한 물은 100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질 소비량’과 

‘최종 소비량’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면, 실질 소비량은 취수한 물을 이용한 후에 형태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실질 소비

량’ 이며, ‘최종 소비량’은 ‘실질 소비량’을 포함하여 육지의 담수나 바다로 물이 귀환하게 되는 양을 ‘최종 소비량’ 

이라 한다.

“바즈켄 앙드레시아, 장마르가”, “이수지 옮김”, “물무족 시대가 정말로 올까?” , “민음in" "2006년"

물을 관리함에 있어(治水) 위와 같은 채취 가능한 양과 소비량의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영토 내의 상수원을 파악하고 

상수원에서 채취 가능한 양의 파악과 기후에 따른 변화폭을 추정할 수 있어야 소비량을 근거로 확보해야 할 보유량을 산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물 관련 추가 조사/분석 주제

 

1. 물 기근, 물 압박 등을 구분하는 정량적 기준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웨덴 전문가 

Falkenmark의 기준에 대해서 논문이나 저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2.  사용된 후의 물이 근원지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조사하고 각각의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찾는다. 

3.  유량 추정 방법과 추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실제 추정 사례

4.  보유량 추정 방법, 보유량 추정의 문제점과 난점,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도시화, 산업화, 오염, 남용 등)와 구체적

인 사례

5.  상수원 안에서 사용한다는 것의 범위, 지역간 상수원 구획/관리 방법

6.  상수원 공급 구성과 구체적인 비율, 지역별 데이터

7.  상수원 소비 구성과 구체적인 비율, 지역별 데이터

8.  상수원 소비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 (환경오염 등)

9.  수자원 공사의 수자원 관리 범위와 수준, 관리 현황 등 (국회의원/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은?)

10.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 관련 분쟁 사례 정리

A.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지역 

B.  지역별 물 분쟁 패턴 분류와 구체적인 사례 조사

11.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 관련 문제 사례 정리

A.  주요 정치사회적 이슈

B.  물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

C.  국내 물 관련 문제 패턴 분류와 구체적인 사례 조사 

12.  우리나라 지하수 및 담수 분포 지도, 유량 측정, 소비현황과 오염실태 

13.  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주요 파라미터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14.  물 부족 관련 주요 단행본 내용 정리/분석

A.  물의 위기, 마크 드 빌리어스, 세종연구원

B.  지구의 생명 물의 위기, 애니타 로딕, 시간과공간사 

15.  물 관련 주요 정부 연구기관 및 정책기관 조사, 기능과 역할, 문제점과 개선 방향

  


